
제주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최

대치 대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집값이 전반적으

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도내 중위

소득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은 전

체 주택의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일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

면 올해 1분기 도내 주택구입부담

지수는 74.7로, 전분기 대비 2.2포

인트(p) 떨어졌다. 이는 전국 평균

(62.8)보다 11.9p 높은 수치로, 서

울(151), 세종(100.5), 경기

(82.1) 다음 수준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가

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높을수록 주택구

입 부담이 커진다. 도내 주택구입

부담지수 74.7는 중간소득가구가

도내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정부담액(소득의 약 25%)

의 74.7%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도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4

년 통계 공표 후 2015년 3분기까지

단 한 차례(2012년 4분기 50.7)만

제외하곤 줄곧 50을 밑돌았다. 하

지만 같은해 4분기 65.3으로 뛰어

오른 후 상승 기조가 이어져 2022

년 3분기(90.9)엔 역대 최고를 기

록했다. 이 시기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던 시기인데, 비규제지역인 제주

로 전국의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

선효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그

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조금씩 꺾

여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떨

어졌지만 전국 평균에 견줘서는 여

전히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 2023년 도내 주택구입물량지

수는 전년과 같은 47.4로, 도내 전

체 주택 중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수의 비율이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물량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물량이 적음을 의미한다.

제주는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에는 67.5로 전국 평균

(64.8)보다 소폭 높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23년에는

전국 평균(55.0)보다 낮아졌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삼다수가 뽀로로의 잔망루

피 와 콜라보레이션한 한정판 라벨

제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삼다수 잔망루피 콜라보 라

벨은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주제

로 한라산(보람), 제주의 밤과 낮

(휴식), 제주의 바다(자연), 제주의

풍경(여유) 모두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잔망루피가 한라산에서

플로깅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장면

과 제주 바다에서 생명력을 얻는

모습 등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휴가를 즐기는 잔망루피

의 다양한 장면이 담겼다.

한정판 라벨은 젊은 소비층이 많

이 찾는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판매

되며, 500㎖ 용량으로만 출시된다.

제주삼다수는 출시를 기념해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7월 한

달간 전국 편의점에서 제주삼다수

×잔망루피 제품을 구매해 인증샷

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

해 여름휴가 필수 아이템인 잔망루

피 콜라보 러기지택 과 비치타

월 을 선물로 증정한다. 백금탁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

단체 최초로 주 4.5일제를 시행한

다.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근무외

4시간 이상 추가근무시 적용되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

이다.

도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

로 (가칭) 13시의 금요일 을 도

입,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실시한

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의 핵심은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4

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

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내용

이다. 이는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

간 선택제를 활용한 것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삶의 질 향상

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운영 대상은 도 행정시 공공기

관 산하 직원이며, 도는 각 기관의

규정 준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규정이 완비된 도와 행정시 소속

공무원, 일부 공공기관은 즉시 시

행에 들어간다. 규정 보완이 필요

한 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다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

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에서 제

외되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진행

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의료원 2곳

을 제외한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

기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되며, 특

정인의 집중 이용 방지를 위해 순

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도 가능하

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도는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 손

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

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특히 주말 연계 휴식을 통한 육

아 돌봄과 가족관계 강화 시간 확

보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행정시 팀별

로 일주일에 팀원 1~2명씩 4.5일제

를 사용할 수 있어 일주일에 총

915명이 참여할 수 있다 며 월~목

요일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

게 퇴근해도 가능해 앞으로 민간

업체에도 이 제도가 확산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대출받은 빚

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 작년부터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까지 대위변제액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

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

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신용

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141억원

으로 작년 동기(109억원) 대비 29.4

%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

록 보증을 해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소상공인 등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도내 대위변제액은 2021년 135

억원, 2022년 102억원에서 2023년

363억원으로 급증한 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일상회복에

도 고물가 고금리에 내수 부진으

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

로 맞물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액이 늘면서 대위변제

건수도 2021년 502건, 2022년 564건

이던 것이 2023년에는 210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는 885건으

로 작년 동기(583건) 대비 51.8%

늘었다.

전체 보증금액에서 돌려받지 못

하는 금액의 비율인 순대위변제율

도 2021년 1.8%, 2022년 1.2%에서

2023년 3.8%로 뛰었고 올해 5월까

지는 4.3%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작년부터 대위변제 건수

와 변제액, 순대위변제율이 일제히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기

를 겪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를 대상으로 특별보증 등 대출을

늘렸는데, 일정기간의 상환 유예를

거쳐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폐

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용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

공인들 중에 대출금 상환을 연기한

경우는 당장 부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앞으로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

했을 경우 빚을 제때 못갚는 이들

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적잖을 것

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 신규 신

용보증 금액은 2021년 1754억원,

2022년 2023억원, 2023년 2300억원

으로 증가했는데, 앞으로 이들 보

증액의 상환 시기가 계속 도래하게

된다. 문미숙기자

1일
코스피지수 2804.31

+6.49
▲ 코스닥지수 847.15

+6.71
▲ 유가(WTI, 달러) 81.54

-0.20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404.96 1356.64 1EUR 1515.02 1455.90

100 872.35 842.35 1CNY 198.66 179.74

2024년 7월 2일 화요일6 경 제

빚 못갚는 제주자영업자 급증세

정식개장한 협재해수욕장 1일 도내 모든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가운데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민들 내 집 마련에 허리 휜다


